
아동 권리존중 프로그램

놀이밥

한



아동 권리존중이란?

영유아에게 주도권 주기와 영유아의 의견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개별 영유아의 흥미와 생각, 특성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영유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놀이밥’ 드셨나요?

놀이밥 POINT 1. 놀이밥 POINT 2. 놀이밥 POINT 3.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시켜
사회성 발달에 도움주기

영유아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 조절하고,
표현해보기

부모님은 자녀에게
반영적이고,

비 언어적인 방법으로
지지하여 자기효능감 높여주기



우리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힘과 에너지를 얻고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매일 밥을 챙겨먹듯이 우리 아이가 하루 하루 충분히
잘 놀이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하며 아이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머무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주는 것이 권리존중의 첫 발걸음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아동 권리 존중 프로그램 ‘놀이밥’활동을 통해

자녀의 눈높이에서 함께 놀이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오늘 잘 챙겨먹었나요?놀이밥



두더지 잡기놀이 무지개 비누방울

그림이 둥실둥실 빙글빙글 물레방아

빨래바구니 비행기종이컵 그림책 탑 쌓기

놀이밥 활동 소개



그림이 둥실둥실

라이스페이퍼

놀이밥

준비물

매직

oo이가 그린 그림이
꼭 나비처럼 보인다.

이건 하트처럼
보이는구나.

놀이방법

1. 라이스페이퍼 위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요
2. 따뜻한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넣어요
3. 라이스페이퍼가 투명해지면서, 그림이 떠다녀요

oo이가 그린
상어가 둥실둥실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구나.

엄마가 만든 그림과
oo이가 만든 그림이
쪽 뽀뽀하고 있는 것

같네!

소개 팜플렛 예시

놀이 방법을 소개해주어

집에서도 편안하게

놀이해볼 수 있도록

설명을 적어주었어요 

아이를 존중해줄 수 있는

언어를 예시로 적어주어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

놀이 키트 속에 들어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사진으로

안내해주었어요 



놀이 키트 가방

놀이 준비물 구성



가정에서 보내주신 사진

아빠와 신나는 무지개 비누방울 놀이

아빠! 더 세게 해주세요!



애들 사진 첨부

바구니 타고 슝슝~

두더지 잡아라 얍!



놀이밥 후기

어린이집
게시사진

부모님과 함께
감상해보아요



놀이밥 학부모 인터뷰

아이들과 집에서 놀이를 하게 되면 집안일 하느라 아이의 요구사항이나 마음을 못 읽어줄 때가 많은데
‘놀이밥’을 통해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아이와 함께 신나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아이 아빠의 경우 놀아주는 것에 많이 어색해하였는데 놀이 팜플렛을 보며 먼저 궁금해하고
시도해보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 해주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여태껏 ‘놀아 준다’라고
생각해왔는데‘놀이밥’을 통해 아이와 ‘함께 노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관점이 바뀌니까
아이의 눈 높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권리존중이라는 것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또한 놀이 팜플렛에 간단한 상호작용이 적혀있어 놀이할 때 어려움 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놀이 키트를 보니 시중에서 사는 교구들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이더라구요. 평소에 장난감으로 많이 놀이해서 싫증나면 다른 장난감을 찾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간단한 책이나 시장바구니 등으로도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쁘신 와중에 재미있는
‘놀이밥’을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내일은 어떤

놀이밥을

먹을까?


